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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새 학기 깨끗해진 강의실과 반

듯한 새 책상, 당연한 풍경 너머에

는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이들의 

노고가 녹아있다. 무더운 8월의 아

침, 우리신문 김수인 기자가 청운관 

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누비는 서울

캠 관재팀의 생생한 일상을 따라가 

봤다.

공간을 채우는 세심한 손길

지난달 6일 오전 10시, 리모델링 

공사가 한창인 청운관 내부. 푹푹 

찌는 열기와 매서운 드릴 소리가 현

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. 그 사이

로 서류철을 든 관재팀의 발걸음이 

바쁘게 이어졌다. 공사 현장으로 끝

없이 들어오는 책상과 의자 속에서 

서울캠 관재팀 장석민 팀장은 청운

관 작업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

여념이 없었다.

서울캠 관재팀은 모두 6명으로 

구성돼 있다. 인원은 적지만 이들의 

업무 범위는 넓다. 이들은 교내에 

도입되는 비품의 등재부터 유지 관

리, 폐기까지 집기의 전 생애주기를 

담당한다. 이외에도 공사 현장 검수

는 물론, 학교와 학생회가 주최하는 

각종 행사의 물품 지원과 설치까지 

도맡는다. 강의실부터 축제 현장에 

이르기까지, 캠퍼스 구석구석 관재

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.

특히 공사 현장에서 관재팀은 톱

니바퀴처럼 세심하게 움직인다. 공

사 시작 전 교탁, 컴퓨터 등 기존 집

기를 회수해 폐기하거나 창고로 옮

겨 공간을 비운다. 공사가 진행되는 

동안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들러 

점검한다.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

집기 원상 복구와 함께 최종 검수에 

나선다. 새 공간을 채우는 비품의 

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들

의 몫이다.

장 팀장은 공사 현장에 들어온 책

상, 의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

“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, 그리고 

편리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”고 설

명했다. 

실제로 둥글게 마감된 책상 모서

리, 새로 바뀐 콘센트 형태, 동선에 

방해되지 않도록 매립한 전선 등 현

장 디테일마다 학생들을 배려한 흔

적이 볼 수 있었다.

현장으로 향하는 땀방울

공사 현장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

다. 분진으로 공기가 탁한 데다, 공

사가 한창이던 8월엔 폭염까지 기

승을 부렸다. 게다가 공사 기간 동

안 냉방 장치 배선 공사가 함께 진

행돼 안전상의 이유로 중앙 냉방 장

치가 가동되지 않았다. 현장에는 덥

고 습한 열기가 가득했고, 체감온도

는 39도에 육박했다. 땀범벅이 된 

채 현장을 살피던 장 팀장은 힘들지 

않냐는 질문에 “직접 시공하시는 

분들이 더 고생”이라며 오히려 작

업자들을 염려했다.

공사 막바지이던 지난 29일에도 

관재팀 직원들은 이른 아침 7시부

터 각각 공사 현장을 찾았다. 매일

같이 일찍 발걸음을 하는 이유를 묻

자 장 팀장은 “공사 현장이 눈에 밟

힌다”며 “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이 

제대로 만들어지기만 바랄뿐”이라

고 전했다. 현장에서 만난 관재팀 

안진형 차장 역시 “중요한 건 학생

들의 공부 환경”이라며 “더 좋은 비

품, 더 좋은 강의실이 만들어지길 

바란다”고 마음을 보탰다.

관재팀의 하루 일과는 시시각각 

변하는 현장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. 

대형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다

가도 대동제나 학위수여식 등 교내 

행사가 다가오면 지정된 일정에 맞

춰 집기를 설치하고 철거해야 한다. 

교내 어딘가에서 비품이 고장 나거

나 폐기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

장으로 달려가는 것 역시 이들의 일

이다.

장 팀장은 “오전 9시부터 오후 5

시 30분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

키려 노력하지만, 공사나 행사 일정

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”며 “이

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

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”

고 말했다. 실제로 30분 가량의 짧

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단

과대학의 검수 요청과 비품 문의 전

화가 잇따라 걸려 와 자리를 비우기 

일쑤였다.

공간과 마음을 잇다

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

들은 비단 공사 현장에만 있는 것이 

아니었다. 창고를 지키며 현장 지원

을 도맡는 관재팀 임경열 계장은 각

종 행사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하는 

것은 물론, 비품의 수거와 보관까지 

담당한다. 

임 계장은 가장 힘든 작업으로 불

용 의약품 냉장고 회수를 꼽았다. 

위험한 약품이나 실험 장비가 남아 

있을 수 있어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

유독 크기 때문이다. 학교에서 고장

난 부품을 교체해주거나, 행사나 실

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

이들의 몫이다. 임 계장은 “행사 준

비를 할 때에도 비품 처리와 관련한 

연락이 끊기지 않는다”며 분주한 

현장 상황을 전했다.

몸은 고되고 일정은 쉴 틈 없이 

흘러가지만, 관재팀원들이 손에서 

장비와 관련 서류를 놓지 않는 이유

는 분명하다. 고된 순간 뒤에 찾아

오는 보람 때문이다. 장 팀장은 “검

수를 마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

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상상을 할 

때 가장 보람있다”며 “학생들이 기

쁘게 이용해줬으면 좋겠다”고 말했

다. 임 계장 역시 “학생들 행사에 필

요한 무거운 책상을 옮겨줬었는데, 

한 학생이 남아서 비타민음료를 주

며 감사하다고 하더라”고 회상했다.

청운관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

새 책상과 의자가 자리를 잡고 학생

들을 맞이했다. 학생들에게는 그저 

새롭게 단장된 강의실로 보일지도 

모른다.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

현장을 오가며 책상과 의자 하나하

나를 세심하게 살폈던 관재팀의 시

간이 쌓여 있다.

캠퍼스 공간을 채우는 관재팀의 하루

“더 좋은 비품, 더 좋은 강의실 만들어지길”
김수인 기자 windsnow07@khu.ac.kr

① 리모델링을 앞두고 청운관 앞에 새로운 의자와 책상이 가득하다. ② 지난달 31일 최종 검수 이후 강의실의 모습이다. � (사진=김수인 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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